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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 배경 및 목적

☐ (연구 배경) 기후 및 사업 영향, 수원국의 수용 역량을 고려하여 사업 

실행단계까지 포함한 사업 전주기 기후 주류화 프레임워크를 통해 

지속가능한 ODA 발전을 위한 합리적 제도·정책의 정비를 지원

੦ 선진국, 국제기구의 기후주류화 정책 및 실제 사례를 조사하고,

ODA 주요 참여 주체인 수원국과 수행기관의 의견 수렴을 통해 

기후주류화 도입 방향에 대한 다양한 관점 분석

☐ (출장 목적) 일본의 ODA 기후주류화 선진 사례를 조사하고, 기후주류화

지식 협력 네트워크 구축  

੦ ODA 사업 전주기 기후주류화를 선도하고 있는 일본 정부의 기후

주류화 관련 정책 및 법제, 가이드라인 및 추진 경과 등을 

확인하고 협력 방안 논의

੦ 일본 ODA 학계 전문가와의 면담을 통해 일본 기후 ODA 평가 

의견 청취 및 기후탄력적 성장을 위한 ODA 활용 방안 논의 

☐ (기대 효과) 주요 ODA 공여국의 전략과 지원 정책(프로그램), 실제 

사업 결과 및 추진 중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우리나라 ODA 사업 

전주기 기후주류화 추진 방안에 반영하고, 전문가 네트워크 확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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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  출장 개요

☐ 기간: 2023년 12월 19일(화) - 20일(수) [한국 출·입국일 포함]

☐ 장소: 일본 도쿄

☐ 주요 활동: 일본 ODA 유관 기관 재직 또는 근무 경험이 있는 기후변화 

전문가 면담

☐ 기후변화 ODA 관계기관 및 전문가 면담

੦ 12월 19일(화): 일본국제협력단(JICA)

੦ 12월 20일(수): 해외환경협력센터(OECC), 호세이 대학교, 메이지 대학교

☐ 전체 일정
날짜 시간 활동 사항 비 고

12/19
(화)

1일차: 일본 입국 및 조사

09:00-11:05 김포(GMP)-하네다(HND) 이동 KE2101

15:30-17:00 JICA 지속가능관리실
(Office of Sustainability Management) 면담 -

17:30-18:30 JICA 평가국
(Evaluation Department) 면담 -

12/20
(수)

2일차: 조사 및 한국 입국

10:30-12:00 해외환경협력센터
(Overseas Environmental Cooperation Center) -

13:00-14:00
Dr. Ryo Fujikura

(호세이대학교 환경경영대학원 지속가능연구
교수, 과거 JICA 근무)

-

16:00-17:00 Dr. Go Shimada
(메이지대학교 교수, 과거 JICA 근무) 메이지대학교

19:50-22:25 하네다(HND)-김포(GMP) 이동 KE21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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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  주요 내용

1. JICA 지속가능관리실

☐ 일시 및 장소: 2023년 12월 19일(화) 15:30-17:00, JICA

☐ 참석자:

੦ KDI: 황금물결 CID 전문연구원, 우혜영 CID 성과평가팀장*

* 다른 연구 과제 최종보고회 및 전문가 면담 출장과 연계하여 동 회의 참석 (“ADB 아시아 녹색 

및 포용적 성장을 위한 디지털 촉진”)

੦ JICA: Mitomori Koji(지속가능관리실장), Yoshida Toro (지속가능

관리실 과장), Makiko Naemura (지속가능관리실 주임)

* 영문 직급을 참고한 것으로 JICA내 실제 직급명이랑 다를 수 있음

☐ 주요 내용

੦ ODA 기후주류화 추진 현황

- 2023년에 파리협정 이행을 포함한 개발협력헌장(ODA Charter) 개정을 

실시하고,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일본 국내의 요구가 높은 상황*

* 헌장 개정 시 JICA가 초안 작업에 참여하면서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

- 일본 개발협력청(Japan International Co-operation Agency, JICA)은 2022년 

선제적으로 기후변화를 포함한 20개 글로벌 개발 현안(Global Agenda)을 

선정하고 국가환경보호 환경관리, 기후변화, 에너지 등 분야별 전략을 마련

- 2023년 11월 JICA는 지속가능성 정책(JICA Sustainability Policy)을 수립하여

JICA 모든 사업을 파리협정 목표와 연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, 파리

협약 이행 촉진, 개발과 기후변화 이슈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공동편익

(co-benefit)을 위해 기후ODA를 추진키로 결정*

- 2023년 4월 JICA는 기후변화를 포함한 JICA 모든 활동의 지속가능성을 

보장하기 위해 지속가능성 관리실(Office of Sustainability Management)을 출범*

* 기존에 기후변화팀이 있었으나 내부 의견에 따라 조직을 확대하여 지속가능성 관리실 산하에 기후

변화(환경), 사회, 거버넌스 3팀을 두고 있음

- 지속가능성 관리실은 JICA 사업팀이 사업기획 시 기후탄력적 개발(Climate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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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esilient Development)를 고려할 수 있도록 외부전문가와 공조하여 자문을 제공

- 18개 기후 대응과 17개 지속가능발전 목표와의 시너지(synergy), 상충관계

(trade-off)를 교차 검토한 매트릭스*를 작성하였으며, 기후회복력 발전

(CRD)는 중장기 목표로 추진

* 해당 자료는 해외환경협력센터(OECC)와 공동으로 작성한 대외비 자료로 동 결과보고서에 미포함

- 상충관계를 완화하기 위해 사업기획시 기존에 활용하고 있는 환경사회영

향평가 가이드라인(ESC), 기후금융 영향도구(FIT)를 활용

- 2023년 12년 기후주류화를 중심으로 지속가능성보고서를 발간하였으며,

KDI와의 지속적 협력 기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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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JICA 평가국 

☐ 일시 및 장소: 2023년 12월 19일(화) 17:30-18:30, JICA

☐ 참석자:

੦ KDI: 황금물결 CID 전문연구원, 우혜영 CID 성과평가팀장

* 다른 연구 과제 최종보고회 및 전문가 면담 출장과 연계하여 동 회의 참석 (“ADB 아시아 녹색 

및 포용적 성장을 위한 디지털 촉진”)

੦ JICA: Sato Shinji (JICA 평가부국장), Kazuhiko Sakamoto(JICA 평가국 

평가기획실 부실장), Sugawara Takayuki (JICA 평가국 평가기획실 과장)

* 영문 직급을 참고한 것으로 JICA내 실제 직급명이랑 다를 수 있음

☐ 주요 내용

੦ JICA 평가 제도 소개

- JICA 평가는 기획-행동-평가-개선 (Plan, Do, Check, and Action, PDCF) 등

일련의 과정을 통해 학습하고, 평가의 시사점을 실제 사업에 환류하는 것을 

목표하며, 사업의 객관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

- 예를 들어 투명성의 경우 JICA는 평가 결과를 웹페이지에 신속하게 공개

하고 있으며, 평가국이 내부(현지 사무소), 외부 전문가 수행 평가 결과를 

교차 검토하여 객관성을 보장

* JICA는 2억 엔 이상의 사업을 대상으로 사전 평가는 내부 직원, 사후 평가 중 2억 엔 이상은 내부

직원, 10억 엔 이상은 외부 전문가가 평가 실시

- 내부의 경우 평가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평가 역량이 

높아 오히려 내부 평가 점수가 외부보다 낮은 경우도 자주 발생

- 평가에 예산, 투입 인력 등 많은 자원이 소요됨에도 중요하다는 점에 

JICA 직원 간 공감대가 있으며, 현지 사무소 직원은 계약직으로 평가 

수행 시 인센티브 부여

** 평가 역량 강화와 인식 제고는 단시간에 가능한 것은 아니며, 한국과 일본간 문화차이도 있을 것

으로 사료(JICA 평가국 의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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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JICA 홈페이지의 평가 결과보고서 검색페이지>

- JICA 평가는 기술 협력, 차관, 증여 등 사업 유형에 상관없이 동일한 

사업 평가와 기준을 사용하는 것이 특징

- 또한 OECD DAC 6대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성과 

일관성에 가장 큰 가중치를 두는 독특한 등급 산정 시스템을 갖고 있음.

이때 사업의 어려움, 사업 성과 달성에 대한 JICA 기여도를 고려하지 않음

- 평가 결과는 1) 사후평가 후 문제점이 확인된 사업을 위한 개선 방안 제시,

2) 지식 교훈(knowledge lesson) 마련(분야별 보고서, 평가보고서 메타

평가를 통해 도출된 시사점), 3) 성과지표(indicator reference) 도출에 활용 

* 환류를 위해 사업팀 대상 피드백 세미나를 개최하여 평가 결과를 공유

<JICA 기술협력 사업 평가 후 도출된 교훈 및 표준 성과 지표 예시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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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업의 효과성 검증을 위해 증거 격차(evidence gap)를 사업팀과 협조하에 

구체화하고 있으며, 이후 검토와 영향 평가를 통해 체계화할 예정

- 다만 영향 평가의 경우 JICA도 제도가 정착된 것은 아니며, 인도, 케냐 사업을 

대상으로 문화기술적 연구(Ethnographic research) 방법을 통해 영향 평가 시범 

사업을 실시

- 기존에 KOICA, 한국수출입은행과 회의, 최근 한국수출입은행과의 양해각서 체결 등 

교류를 이어가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협력을 기대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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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OECC 면담

☐ 일시 및 장소: 2023년 12월 19일(화) 10:30-12:00, OECC

☐ 참석자:

੦ KDI: 황금물결 CID 전문연구원

੦ OECC: Makoto Kato (OECC 사업개발부 선임연구원, OECC 이사)

☐ 주요 내용

੦ OECC 소개

- 해외환경협력센터(Overseas Environmental Cooperation Center, OECC)는 

1990년에 설립된 환경사업 전문기관으로 일본 환경성, JICA, 국제기구와 

함께 기후변화, 환경관리, 자원순환, 생물다양성 사업을 수행

੦ 일본 기후 ODA 발전

- 일본 ODA는 전후 복구 보상 차원에서 시작되었으며 1970년대 국내 환경 

오염 극복 경험을 토대로 1980~1990년 기간 환경 ODA 사업을 활발하게 

추진하고 ODA 환경 통합을 성공적으로 실시

- 1990년대 경제 호황에 따라 ODA 사업이 양적으로 팽창하였으며, 1992년

리우 회의를 계기로 일본 정부는 기후 ODA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외교

무대와 기후 금융 시장에서 일본의 저변을 확대

* 이와 함께 아베 총리 주도로 실시한 Cool Choice 캠페인을 통해 국가 차원의 저탄소 상품, 서비스,

생활양식 변화를 시도하는 등 ODA를 위시한 국정 기조가 기후 대응과 밀접 연관

- 과거에는 기후 완화와 적응 간 분리, 일본 산업계 지원, 양적 팽창에 방점을 

두는 경향이 크고 의도치 않게 기후 완화-적응간 공동 혜택(co-benefit)을 

포착하는 경우도 있었음

- 최근 들어 기획 단계부터 주류화하고 통합과 질적 개선, 균형잡힌 기후주

류화를 추진하고 있으며, 이와 같은 노력으로 JICA와 함께 기후 주류화 

SDG 맵핑을 실시(동 출장 결과보고서 4쪽 참고)

- 기존의 환경영향평가(EIA)는 리스크와 같이 기후변화의 부정적인 영향만 

다뤘던 반면 기회요인과 상충관계(trade-off)를 함께 고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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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맵핑을 통해 마련된 매트릭스는 기후주류화를 위한 진입점(entry point)

으로서 FIT과 함께 주류화의 주요 도구로 활용될 예정

* 기후시나리오 활용은 기술적 애로사항으로 아직 실제 활용되고 있지 않음

- 개발협력은 금융, 기술, 지식이 모두 합쳐진 다층 구조이며, 민간 분야의

역할과 요구가 확대되고 있음. 따라서 인도적인 차원을 넘어 개발협력의 

다양성을 종합 고려하여 지속적인 경제 성장에 이바지해야 할 것임

- 이렇게 축적된 성공담을 수원국과 공유하되 언제나 수원국 여건을 매우

상세히 검토하고 세밀한 기획을 거쳐 사업을 실시해야 함 

- 일본은 지자체 차원의 기후 통합, 도시 간 협력도 우수함. 한국도 숨겨진

성공 사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. 다만 지자체의 경우 국제사회와 소통

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지원 필요

- 중소기업 또한 개발도상국 현지에서 겪는 어려움을 유사하게 경험하고 있을 

것이므로 이들의 해결 방안을 분석한다면 개발도상국과의 기후ODA 사업에 

중요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

- 개도국은 초기에 기후변화보다 환경 오염에 관심이 많았으나 오히려 

최근에는 먼저 기후변화 주류화를 요청하는 등 기후 인식이 제고된 것을

몸소 체험

੦ 기타

- 제28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를 UAE가 개최한다는 점에 우려가 컸으나 오히려

석유가스 업계를 기후변화대응 담론에 끌어들임으로써 실효성 있는 논의가 

이뤄진 것으로 평가 

- 이에 따라 비석유 분야 발전 방안 논의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

- 일본은 2011 지진과 에너지 위기 전에는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이 지금

보다 컸으며 최근에는 원자력 발전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

-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부처, 중앙정부-지자체에 상관없이 기후변화 대응의 

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어 당파 싸움 없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기후 

ODA를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지님

- 이를 감안하여 한국은 기후변화에 대한 오해를 불식하고 인식을 제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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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키기 위한 방안이 필요할 것임.

- ODA뿐만 아니라 기후 대응과 개발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

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음을 전략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

* 예를 들어 청계천 개발 사업의 경우 초기 막대한 개발 비용으로 반대 여론이 많았으나, 개발 후 

관광객 유치, 근처 상권 활성화 및 부동산 가치 상승 등 경제적 효과를 보았음.

- 기후주류화 없이 사업 실시할 경우 나중에 인프라가 기후변화 재난으로 

파괴되었을 때 그 뒷감당은 오롯이 해당 부처/기관이 짊어져야 할 것임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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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Dr. Ryo Fujikura 면담

☐ 일시 및 장소: 2023년 12월 20일(수) 13:00-14:00, 호세이대학교

☐ 참석자:

੦ KDI: 황금물결 CID 전문연구원, 우혜영 CID 성과평가팀장*

* 다른 연구 과제 최종보고회 및 전문가 면담 출장과 연계하여 동 회의 참석 (“ADB 아시아 녹색 

및 포용적 성장을 위한 디지털 촉진”)

੦ JICA: Ryo Fujikura (호세이대학교 환경경영대학원 교수)

☐ 주요 내용

੦ 일본 기후주류화 배경

- JICA 사업의 대부분이 대규모 인프라 사업이기에 환경영향평가(EIA)가 필

수였으며 ODA 환경 통합의 성공적인 경험을 토대로 기후주류화를 적극적

으로 추진

- JICA는 GIZ와 다르게 모든 사업이 국가 맞춤형으로 설계되며 인력난을 

겪고 있기 때문에 소요 시간, 투입 자원의 제약 등을 고려할 경우 모든 사업의

기후주류화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*

* JICA 지속가능관리실과는 달리 Ryo Fujikura 교수는 전수 사업의 기후주류화는 부정적으로 평가 

੦ 기후주류화시 고려 사항

- 기후 적응 사업과 다른 사회개발 사업 간 차별화가 어려우며, 그린 워싱

(green washing)으로 개발 사업의 가치가 퇴색될 우려가 있음

- 지난 40년간 JICA의 EIA는 크게 개선된 것은 아니나 환경 통합이 자리 잡은

것을 보았을 때 기후주류화시 기존 EIA와 방법론과 절차를 대체하는 새로운 

유형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음

-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술 역량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한국의 사례를 

보아 기후기술을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

- 일본의 경우 수력발전이 가능한 댐의 운영을 위해 일본 환경성과 국토교통

성이 함께 기상 예측 기술 발전을 위해 공조하는 사례도 있으나 아직 기후

기술의 활용 수준은 낮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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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일본 정부 역시 1990년대 한국과 비슷하게 1070년대 발전 경험을 개발도

상국에 전수하려 하였으나 유용성, 실현 가능성 면에서 어려움이 발생하여 

현재 발전 경험 전수 모델을 활용하고 있지 않음

- 일본은 국내 정치 거버넌스에서 지자체의 영향력이 매우 크고 상향식으로 

정책이 수립되는 역사가 오래되었음. 따라서 ODA 사업에서도 개발도상국 

지자체와의 협력에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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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Dr. Go Shimada 면담

☐ 일시 및 장소: 2023년 12월 19일(화) 16:00-17:00, 메이지대학교

☐ 참석자:

੦ KDI: 황금물결 CID 전문연구원

੦ JICA: Go Shimada (메이지대학교 교수)

☐ 주요 내용

੦ 기후주류화시 고려사항

- 일본, 한국과 같이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국가가 기후주류화를

한다는 것이 반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. 또한 2009년 연간 100억 달러를 

기후 금융 약정은 기존 개발 금융과 분리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그린 

워싱의 위험이 있음 

- ODA 사업의 기후 대응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개발도상국 지원을

위해서는 사업의 내용이 더욱 중요함.

- JICA에서 말하는 기후 사업, 기후 탄력성에 대한 정의, 탄소 절감 또는 

재난 예방을 한다고 하여 기후 사업으로 분류될 수 있을지는 검토 필요

* 예: 2011년 일본 지진 이후 후쿠시마 지역에 쓰나미 재방 시설을 설치하였으나, 시설의 혜택을 보는

실제 거주민이 거의 없는 상태이므로 해당 사업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지 않음

- 기후주류화시 예기치 못한 부정적 영향 또는 긍정적 영향, 부가가치 창출을 

고려한 사업 추진 방안에 대해 연구 필요.

- 이때 단순히 인프라, 정책이 개선이 아니라 SGD 목표 달성 측정 기준인

인간개발지수(HDI)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이 세상을 실제로 작동시키는

요인들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

* 과거 연구를 통해 아프리카 농촌 개발 사업의 영향 평가를 한 결과 개발협력 사업이 오히려 현지 

공기질과 농촌 생산성에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준 것으로 확인, 또는 식량 원조가 곡물 시장을 

교란하는 등 예기치 못한 영향을 줄 수도 있음

** Daniel P. Aldrich, 2012, “Building Resilience: Social Capital in Post-Disaster Recovery”: 뉴올리언스

카트리나 태풍 피해 복구 사업 결과 범죄율을 대리지표로 삼아 개발 사업의 사회적 자본(social

capital) 개선 효과를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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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리우마커는 기후 금융의 흐름을 추적할 수 있지만 실제 사업 현장에서 

유의미한지는 불분명

- 본 연구의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 G7, UN 기구와 연락하여 추가 연구를

진행하는 것을 제안*

* OECD DAC은 중국 등 비회원 공여국의 부상으로 개발협력 분야에서 영향력이 많이 약해진바 대신 

UN 시스템을 활용한 연구 확대가 의미가 있을 것임. 이와 관련하여 UNDP 일본 사무소에 연락 추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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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  시사점

☐ 주요 결과

੦ 일본은 개발사업에 탄소 감축량 등 기후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

기본 개발 사업과의 연계를 강조하는 기후탄력적 개발(CRD)*을 추진

* 기후탄력적 개발(Climate Resilient Development): 개발 사업에 기후 요인을 고려하는 기후주류화를 넘어 

기후 완화-적응-개발의 조화를 통한 지속가능성장 달성을 지향

੦ 일본 정부는 ODA 환경 통합을 정착시킨 경험을 토대로 CRD를 

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편 학계는 다소 비판적이며 이를 보완하기

위해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

੦ 이번 출장은 일본의 ODA 기후주류화 수준을 파악하는 것을 넘어 

넓은 시각으로 다양한 사안을 고려하는 전문가의 통찰을 통해 기후

탄력적 개발(CRD) 추진 시 고려 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음

☐ 사진 자료

JICA 지속가능관리실 JICA 평가국

해외환경협력센터(OECC) 메이지 대학교 Dr. Ryo Fujikura 호세이 대학교 Dr. Go Shimada


